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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지각된 인기와 교사-학생관계, 학급의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고,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학급 내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이 조절하는

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총 34학급 943명 초등학생(여학생 47.8%)을 대상으로 또래지명

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관련 변인을 측정하였다. 학생과 학급의 수준을 포함하는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지각된 인기가 높을수록, 또래-교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수

준은 높았다. 또한 학급 내 또래관계 연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위계성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높았다. 특히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학급의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이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연결성이 높은 학급에서는 연결성이 낮은 학급에 비해 지각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더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또래관계 위계성이 낮은 학급에서는 위계성이 높은 학급보다 지각된 

인기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급 구성원이 친사회적 행동

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학급 내 또래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학급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교사의 개입과 처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친사회적 행동, 지각된 인기, 교사-학생 관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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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등학교 중·고학년 시기는 인지, 사회, 정서 발달과 함께 사회적 행동이 안정화되어 가는 시

기이다. 사회적 행동은 공격적·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도덕적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상대적으

로 친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특히 국내외적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함께 또래관계나 학급 등의 맥락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드물게 수행되어 왔다(김진구, 박종효,

2015; 신희영, 2015; Brown, Bakken, Ameringer, & Mahon, 2008; Gest, Osgood, Feinberg,

Bierman & Moody, 2011).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되며

(Batson, 1998; Edwards et al., 2015), 친사회적 행동은 정서적 건강, 긍정적 대인관계, 학업 등 

성공적이고 적응적인 발달과 성취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Wentzel, Filisetti, &

Lonney, 2007). 친사회적 행동은 자원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봉사

와 협력,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로하기 등이 포함되며 공감이나 관점채택능력, 도덕적 추론 등의 

사회적 역량을 전제로 한다(Holmgren, Eisenberg, & Fabes, 1998; Hoffman, 2001). 친사회적 행

동에 필요한 사회적 역량은 가정에서의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또래나 교사와의 관

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Carlo, Fabes, Laible,

& Kupanoff, 1999; Wentzel, et al., 2007).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서 친

사회적 행동은 생애초기부터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청소년기부터 증가가 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Nantel-Vivier et al., 2009).

친사회적 행동은 영유아기부터 성차가 나타나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

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미, 이경님, 2008; Eisenberg, Spinrad & Sadovsky, 2006). 남

아에 비해 여아는 어린 시기부터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민감하며 친사회적 반응을 더 

빈번하게 보였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이러한 성차는 사회화 경험이나 양육방

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여아는 남아보다 돌봄과 양육을 표현하도록 사회화되고 

이러한 사회화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Brody, &

Hall, 2000). 이는 여아와 남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적 기대,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

로 인한 것일 수 있다(Carlo et al., 2007; Keresteš, 2006).

초등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나 교사, 부모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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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긍정적이다. 친사회적 행동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승연, 2011). 인기가 많은 아동은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주고받을 뿐 아

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Closson, 2009).

지각된 인기는 개별 학생이 학급에서 가지는 인기와 영향력에 대한 또래집단의 합의된 지각

으로 정의된다. 지각된 인기는 사회적 유능성이나 사회적 역량을 반영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으로서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최근까지 지각된 인기와 공격적 행동과의 관

련성을 밝힌 연구(Aber, Brown, & Jones, 2003; Hawkins et al., 2000)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각된 인기는 친사회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wley, 2003; Kornbluh, & Neal,

2016).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Carlo, McGinley, Hayes, & Martinez, 2012;

Markiewicz, Doyle, & Brendgen, 2001). 동시에 친사회적인 아동은 상대적으로 또래들에게 긍정

적으로 평가되며 인기가 많다(Kuppens, Grietans, Onghena, & Michiels, 2009; McAuliffe,

Hubbard, & Romanom, 2009; Pakaslahti, Karjalainen, & Keltikangus-Javinen, 2002). 지각된 인

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에 있어서 인과적 방향이나 이러한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Carlo et

al., 2012).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 역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uckner & Pianta, 2011; Palermo et al., 2007). 요컨대, 또래나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능할 뿐 아니

라 이러한 유능한 사회성은 학교나 가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

동에 대한 기대나 규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김종백, 2012; Gest, Welsh & Domitrovich,

2005; Jennings & Greenberg, 2009).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는 학생들이 또래로부터 수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Hughes, &

Chen, 2011), 또래 괴롭힘의 피해행동이나 가해행동을 줄여준다(Troop-Gordon, & Kopp, 2011).

학생과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학생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사는 개별 학생의 대

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급 내 또래관계의 성격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Gest, &

Rodkin, 2011). 특히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교사는 친사회적 행동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친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Wentzel, 2002).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 특성(예, 공감, 관점채택능력)과 함께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 특히 또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래관계는 아동과 청소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야 하는지에 관한 참조집단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8  아시아교육연구 18권 1호

(Prinstein, & Dodge, 2008). 또래관계는 학교폭력,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일탈과 비행행동 뿐 

아니라 돕기나 나눔, 협동과 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Barry & Wentzel, 2006).

현재까지 대부분의 또래관계 연구는 사회적 선호나 인기와 같은 개인 수준이나 우정과 같은 

양자 수준에서 접근하였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이 집단과정으로 인식

되면서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까지 관심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Espelage, & Swearer,

2003; Gest et al., 2011).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는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학급 

내에서 개인이 학급 구성원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발달의 기본과정으로 여기며, 이러한 상호

작용의 양상을 다양한 개념을 통해 포착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친사회적 성향이 더 잘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학급의 우정관계가 풍부하고(연결성), 또래

간의 관계가 평등한 학급(위계성)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풍토와 문화를 

가진 학급에서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은 감소하였다(Ahn &

Rodkin, 2014; Garandeau,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 내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Hendrickx et al., 2015). 또래관계의 연결성은 학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

마나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Wasserman, & Faust, 1994) 심리적 안정

감과 소속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학급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수용은 도움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Crick, 1996; Coie, Dodge, &

Kupersmidt, 1990; Rys, & Bear, 1997). 또한 학급 내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 역시 줄어들 뿐 아니라(Ahn, Garandeau, &

Rodkin, 2010; Roland, & Galloway, 2002) 더 나아가 괴롭힘 피해학생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Huitsing, Snijders, Van Dujin, & Veenstra, 2014).

또래관계의 위계성은 학급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골고루 퍼져서 평등하고 민

주적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Snijders, 1981)이다. 위계성

이 높은 학급은 일부 구성원이 우정, 선호와 인기를 독점하는 특징이 있다. 위계성이 높은 학급

일수록 또래 괴롭힘이나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äfer et al., 2005). 반면에 학급 내에서 인기나 선호가 여러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급에서는 공격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의 공격행동이 낮아질 뿐 아니라 문

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학교적응도 향상되었다(Ahn & Rodkin, 2014; Cappella, Kim, Neal,

& Jackson, 2013). 더 나아가 또래관계의 위계성이 낮은 학급에서는 괴롭힘 피해도 적었고 또래

관계 내에서 괴롭힘 가해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역시 낮았다(Ahn et al, 2010; Ahn, &

Rodk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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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급 내 또래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주효과로서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

성과 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Ahn과 그의 동료들(2010)

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사회적 지위는 학급의 구조적 특성, 예를 들어 학급 내 

또래관계의 밀도(density)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소수의 학생들이 인

기와 선호를 독점하는 학급에서는 가해학생의 인기가 높았고 또래들은 피해학생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수의 학생에게 사회적 지위가 집중되는 학급에서는 가해학생이 또래로

부터 긍정적으로 강화 받기 때문에 괴롭힘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학생은 또래로

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유사하게, 남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Cappella 등

의 연구(2013)에 의하면, 학급 내 구성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인기나 선호와 같

은 사회적 지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친밀하고 평등한 학급에서 지낸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제행동을 겪었던 아동들조차도 학교적응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폭력이나 공격행동, 일부 학업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에 대해 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조절효과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학교폭력, 공격행동 또는 학습행동에 비해서 친사회적 행동

은 학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회적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Romano, Tremblay,

Boulerice, & Swisher, 2005; Ellis, & Zarbatany, 2007). 친사회적 행동은 학교폭력이나 공격행동

을 줄이는 가장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행동이기 때문에(Henry, & Chan, 2010; Durlak et

al., 2011; Roth, Kanat-Maymon & Bibi, 2011)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특성으로서 또래 

관계의 조절효과는 추후 교육적 개입과 처방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인변인(성별, 지각된 인기, 교사

-학생 관계)과 학급변인(학년, 또래관계 연결성, 위계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이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각된 인기와 교사-학생관계는 친사회적 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개인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급의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은 아동의 친사

회적 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급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은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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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초등학교 총 32개 학급 3∼6학년 학생 943명(남학생 492명, 여학생 

45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또래지명 방법과 온라인 조사를 충분

히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7학급 203명, 4학년 7학급 204명, 5학년 9학급 260명, 6학년 9학급 276명이었다.

본 설문은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각 학급의 재량시간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

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급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또래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 지각된 인기, 교사-학생관계 변인을 구성하였다. 유사하게 또래지명 방식으로 학

급수준의 변인인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을 생성하였다. 또래지명 방식은 자기보고 방식에 

비해 비교적 또래관계를 정확하고 신뢰롭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특정 변인

에 관한 문항 수가 적어도 학급 전체 구성원의 보고로부터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측정학적 차원

에서도 신뢰롭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또래지명 방식은 각 문항에 해당되는 학생을 지명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또래지명이 일부 학생들에게 국한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명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지명 방식으로 산출된 점수는 정적으로 편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적 편포

는 또래지명 방식의 전형적인 특성으로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Babcock, Marks, Crick, & Cillessen, 2014). 친사회적 행동의 성차와 연령차가 유의하

다는 선행연구와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

로 포함하였다.

1)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Logis, Rodkin, Gest과 Ahn(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2 문항을 사용하였다1).

학생들은 각 문항을 읽고 이에 해당되는 같은 반 학생을 무제한으로 지명하도록 하였다. 친사회

1) Logis 등(2013)은 종단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의 비율점수를 1∼3점 리커르트 척도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 분포 및 평균값과 다른 분포와 평균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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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 문항은 ‘이 아이는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며 차례를 양보

한다.’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였다.

친사회적 행동은 각 문항에 대해 특정 학생이 학급 학생들에게서 지명 받은 수를 학급 구성원 

수에서 1(지명자)을 뺀 수로 나눈 비율점수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라는 문항에 대해 A 학생이 총 5명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학급 학생 수가 21명이라

면 총 지명 받은 수 5를 학급 학생 수에서 지명 받은 학생 한명을 뺀 20으로 나누어 0.25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산출한 후 각 문항에서 얻은 비율 점수를 합산하

여 총 문항 수, 2로 나누어 A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비율)점수를 얻는다. 친사회적 행동 점수 

분포는 두 문항 모두에서 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서 지명을 받은 경우 1이며, 한명으로부

터도 지명 받지 못한 경우는 0이다. 특정 문항에 대해 또래로부터 지명 받는 수는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율 점수는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Huesmann, Eron, Guerra, &

Crawshaw, 1994).

2) 지각된 인기

지각된 인기는 Garandeau, Ahn과 Rodkin(2011) 연구에서 사용한 2 문항, ‘이 아이는 우리 반

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Most Popular: MP)와 ‘이 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Least

Popular: LP)’를 사용하였다. 학급 구성원들은 이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학생을 모두 지명하였

다. 지각된 인기 점수는 각 문항별로 특정 학생이 받은 총 지명수를 학급구성원 수에서 1(지명

자)을 뺀 수로 나누어 비율점수로 산출한 후, ‘가장 인기 있다(MP)’ 점수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

(LP)’ 점수를 뺀 값으로 구성되었다.

3) 교사-학생 관계

교사-학생 관계는 Hughes, Im과 Wehrly(20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이 아이는 선

생님과 잘 지내며,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선생님도 그 아이와 같이 있는 것

을 좋아한다.’라는 문항에 해당되는 학생을 모두 지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척도를 통해 교사-

학생 간의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행동을 함께 

담아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또래지명 방식의 특성 상 학생들은 일부 학생만을 지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찰 가능한 단서를 주어서 해당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더 많이 

지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사-학생 관계 점수는 학생이 받은 총 지명수를 학급구성원 수에서 

1(지명자)을 뺀 수로 나눈 후 비율점수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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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급 내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UCINET 6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학생들은 학급에서 자신

과 가장 친한 친구를 제한 없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연결성은 학생들이 친구라고 지명하여 연결

된 수를 학급 내에서 연결 가능한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Wasserman, & Faust, 1994). 연결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학급 구성원 사이에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연결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위계성(Centralization)은 개

별 학생이 학급 내에서 친구라고 지명 받은 수의 표준편차로 계산된다(Snijders, 1981). 표준편차

인 위계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가 모여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급의 

친구 수가 골고루 분포함을 의미한다. 표준표차인 위계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이고 친구 수가 학생마다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결성이나 위계성

은 학급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급 간 학생 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규모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급 변인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탐

색하기 위해 Mplus 7.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Muthén, & Muthén,

1998-2012). 개인 및 학급수준 변인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전체평균 중심점 교정방법(grand

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학급별로 다를 것으

로 가정하여,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설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수준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

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다층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AIC를 산출하였고, TRd를 

이용하여 모형 간 적합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AIC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

하며, 모형 간에 TRd 차이가 유의할 경우 내재된 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Satorra, 2000). 다층분석 모형 및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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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모형 및 변인 설명

1 수준 (개인) 

Proij = β0 + β1j *(genderij) + β2j *(ppij) + β3j *(tsrij) + ｒij 

2 수준 (학급) 

β0j = γ00 + γ01*(densityj) + γ02*(centralj) +ｕ0j

β1j = γ10

β2j = γ20 + γ21*(densityj) + γ22*(centralj) +ｕ2j 

β3j = γ30 

Proij : 친사회적 행동 

genderij : 성별(1=여학생) 

ppij : 지각된 인기 

tsrij : 교사-학생 관계

densityj : 또래관계 연결성 

centralj : 또래관계 위계성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개인수준과 학급수준의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친사회적 행

동은 지각된 인기(r=.58, p<.001), 교사-학생관계(r=.6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

각된 인기와 교사-학생관계(r=.48, p<.001)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r=.28, p<.001)과 지각된 인기(r=.08, p<.05) 그리고 긍정적인 교

사-학생관계(r=.23, p<.001)를 보였다.

학급수준 변인인 또래관계의 연결성(M=.14, SD=.02)과 위계성(M=.07, SD=.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0, p<.001). 학급 내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

니며 경험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상호 관련성이 있다. 연결성이 높다는 것은 학급구성원간의 

우정관계가 균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소수 학생(일종의 매개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위계성이 생길 수 있다. 유사하게 위계성이 높기 위해서는 

학급 내에서 일정 정도 이상 우정관계의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성과 위계성 사이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과 위계성 사이에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기에 분석모형에서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변인 간의 중복되는 변량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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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개인수준 변인 1 2 3 Min(Max) M(SD)
1. 친사회적 행동 - .00(.55) .13(.10)

2. 지각된 인기 .58*** - -.89(.75) .02(.18)

3. 교사-학생관계 .60*** .48*** - .00(.64) .09(.09)

4. 성별(1=여자) .28*** .08* .23*** .48(.05)

학급수준 변인 5 6 Min(Max) M(SD)
5. 연결성 -  .09(0.19) .14(0.02)

6. 위계성   .50*** - .05(0.10) .07(0.01)

7. 학년(0=3학년, 

3=6학년)
-.14*** -.25*** .00(3.00) 1.65(1.12)

* p<.05, ***p<.001

2. 친사회적 행동의 다층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 및 학급변인의 영향과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우선 학급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변량 차이

를 탐색하기 위해 종속변인만을 포함한 기초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은 18.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 

중 18.8%는 학급 차이에서 기인함을 의미한다.

다층분석은 개인수준(모형Ⅰ)과 개인 및 학급수준(모형Ⅱ), 개인과 학급수준 간 상호작용(모

형Ⅲ)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점차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모형(AIC= -2381.47)은 기초 모형(AIC= -1726.99)에 비해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TRd =549.04, p< .001). 학급 모형(AIC= -2393.46)은 개인수준 모형에 비해 높은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TRd =18.31, p< .001). 지각된 인기와 또래관계 연결성 간의 상호작용 모형(AIC=

-2397.49, TRd =8.50, p<.01) 그리고 지각된 인기와 또래관계 위계성 간의 상호작용 모형(AIC=

-2396.27, TRd =9.76, p<.01)도 개인 및 학급수준 모형에 비해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개인모형(모형Ⅰ)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았다

(γ=.03, t=5.39, p<.01). 또한 지각된 인기가 높을수록(γ=.21, t=11.74, p<.001), 교사-학생관계가 

좋을수록(γ=.41, t=11.27, p<.001)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급모형(모형Ⅱ)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또래관계의 연결성이 높을수록(γ

=1.03, t=3.31, p<.01), 그리고 위계성이 낮을수록(γ=-1.06, t=-2.35, p<.05)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

동 수준은 증가하였다. 수준 간 상호작용 모형(모형Ⅲ)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과 학급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각된 인기와 또래관계 연결성(γ=1.78, t=3.69, p<.001), 지각된 인기

와 또래관계 위계성(γ=3.16, t=3.09, p<.01)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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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의 조절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각된 인기,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이상과 이하 집단을 나누어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을 [그

림 1]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은 높은 수준의 지각된 인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이러한 관련성이 또래관계 연결성이 낮은 학급보다 연결성이 높은 학급에서 분

명하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그림 2]는 또래관계 위계성이 높은 학급보다 위계성이 낮은 학급에

서 지각된 인기가 낮은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또래관계 연결성의 조절효과

[그림 2] 또래관계 위계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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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enner, Dovidio, Piliavin, & Schroder, 2005). 교육적 관점에서도 개인의 특성은 일정  연령을 

넘어선 후에는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반면에 학급은 이를 책임 맡고 있는 교사에 의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 가능하기에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위해 학급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Cappella & Hwang, 20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 뿐 아니라 학급의 구조적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개인과 

학급 간의 특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학급변인으로 사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또래지명 방법

을 통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 변인을 생성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적절한 학급 변인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성별, 지각된 인기와 교사-학생 관계, 학급 

수준의 학년,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지각

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가 학급의 구조적 특성인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와 함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층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지각된 

인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사-학생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Denham

et al., 1994)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았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대체로 공감이나 관점채택능력 수준이 높으며, 돌봄이나 도움 행동과 

같이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요구하는 사회화 경험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다고 해석

된다(Brody, & Hall, 2000; Carlo et al., 2007; Keresteš, 2006). 유사하게, 인기가 많은 아동들은 

대체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예, 공감, 소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또래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에 더 빈번

하게 관여할 수 있다. 적어도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아동은 친절하거나 배려를 잘 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Carlo et al., 2007;

Keresteš, 2006). 더불어,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순응적이며,

특히 교사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잘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교사-학생 관계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사로부터의 긍정적 강화로, 또는 교사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방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38  아시아교육연구 18권 1호

(김종백, 2012; Gest et al., 2005; Wentzel, 2002).

둘째,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개인수준의 특성이나 교사-학생 관계를 통제한 상태

에서도 여전히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분석 결과는 또래

관계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또래관계의 위계성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 수

준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

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는 학급일수록 학급 구성원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더 빈번하게 발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중·고학년 시기는 저학년에 비해 또래관계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학급 내에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Rubin, Bukowski, &

Laursen, 2011). 이러한 또래 상호작용이나 또래 간의 연결은 일종의 학급의 풍토나 분위기 형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더 빈번하게 보이는 행동(친사회적 

행동 또는 반사회적 행동)은 또래 집단 내에서 특정 행동이 수용되거나 심지어 바람직하게 여겨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enry et al, 2011). 또한 이러한 행동이 수용되거나 바람직하게 여

겨진다면 이러한 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학생은 학급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급에서 또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사회적 

지위를 높게 가지고 있는가는 학급 전체를 지배하는 행동규범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 

내 또래관계의 특성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학생들, 특히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거부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Garandeau, & Cillessen, 2006; Juvonen, & Graham,

2014).

셋째,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이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

다. 지각된 인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높여주는데, 특히 학생들 사이에 많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

용이 많은 학급에서는 또래로부터 인기가 많은 학생들이 더 빈번하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였다.

반면에 지각된 인기가 낮은 학생들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골고루 퍼져 있고 위계성이 낮은 학급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별 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친사회적 행

동으로 발현되거나 억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급 변인으로서 또래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Ahn, & Rodkin, 2014; Cappella et al., 2013). 또래

관계의 연결성은 학급 내에서 특정 정보나 자원을 파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높은 학급에서 또래로부터 인기 있다고 지각되는 학생의 행동은 파급력이 크다. 반면에 또래관

계의 위계성은 특정 정보나 자원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인기가 적은 아동의 행동을 위축시키거나 철회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급 내 구조적 특성은 아동의 학급 내 사회적 행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 생태로 고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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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이 학생의 지각된 인기 수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또래관계 연결성과 위계성은 교사의 

직·간접적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자리 배치나 모둠 구성, 수행평가

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연결이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촉진 또는 억제

할 수 있다. 유사하게 교사의 칭찬은 특정 학생에 대한 또래 내 지위나 명성을 변경시킬 수 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수업과 학교생활을 담임교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 뿐 아니

라 다른 학생에 대한 교사 평가에 민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학생의 지각된 인기는 또래들

에 의해서 형성될 뿐 아니라 동시에 교사의 의도적 개입과 평가에 의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

(Farmer, Lines, & Hamm, 2011; Rodkin, & Gest, 2011). Farmer와 그의 동료들(2011)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교사는 다양한 교육적 실천이나 

교사-학생 관계를 통해 학급 내에서 기대되는 규범이나 사회적 행동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특정 소수에게 인기나 선호가 집중되지 않

도록 학생 지도나 학급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Audley-Piotrowski, Singer, & Patterson, 2015;

Gest & Rodkin, 2011).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초

등학교 1개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학급 수준의 변인,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

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분석에 필요한 학급과 학생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학교급, 학교 소재, 규모, 학생 및 교사의 특성 등에 따라 친사

회적 행동의 발달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Pellegrini, 2002;

Rose, Swenson, & Waller, 2004; Vitaro, Brendgen, & Barker, 2006).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해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이해하였지만 추

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각된 인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친사회적 행동이 오히려 지

각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학급 내 또래 관계의 연결성과 위계성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지각된 인기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또래들에 의해 관찰이 가능한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학생 및 학급 수준

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동기와 의도, 사회적 행동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또래지명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면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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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내면적 특성과 학급구성원들의 지각을 함께 반영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또래지명과 자기보고를 포함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급 내 또래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우정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연결성과 위계성이라는 양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 내 참여자(행

위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부 탐색적 시도

(Jackson, Cappella, & Neal, 2015)는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우정을 기

반으로 하여 연결성이나 위계성 등의 양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행위자 특성

이나 질적 지표 등을 포함하는 정교한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이후의 발달과 적응의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친사회

적 행동은 본인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학급이나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ennings, & Greenberg, 2009; van Rijsewijk et al., 2016). 특히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인기 있는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학급 내 취약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급에서 인기가 많고 선호되는 학생들은 또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

에 학급의 풍토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Sandstrom, 2011).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사회적

으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학생들이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래관계가 일부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학급 내 학생

들의 역할과 책임을 골고루, 평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다(Cappella, & Hwang, 2015; Gest, &

Rodkin, 2011; Rodkin, & Ry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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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Popularity on Prosocial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vity and Hierarchy in the Peer Relationships
2)3)4)

Park, Jonghyo*

Kim, Jingu**

Yoon, Young***

In the current research, we explored the effect of perceived popularity,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eer network connectivity and hierarchy on prosocial behavior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network connectivity and hierarchy. Using a sample of 943 elementary

school students (female: 47.8%) in 34 classrooms, we measured relevant variables using peer

nomination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of a multi-level analysis reflecting

student and class levels showed that being female and having higher scores for perceived

popularity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social behavior.

Prosocial behavior was also higher in classrooms with high peer network connectivity and

low hierarchy. Peer network connectivity and hierarch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prosocial behavior. Prosocial behaivor increased more rapidly

according to perceived popularity in classrooms with high connectivity compared to those with

low connectivity. Similarly, in classrooms with low hierarchy, prosocial behavior increased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ose with high hierarch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hips can influences students’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ssroom.

The researchers conclude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teacher intervention and prescrip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 in classrooms.

Key words: prosocial behavior, perceived popularity,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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